
2015년 12월 10일 목요일 제20137호 ��
스포츠

베일러로체가8일미국라스베거스에서열린내셔널파이널로데오 소뿔잡고쓰러트리기 종목에서경기를하고있다 연합뉴스날아라카우보이

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 투어 데뷔

첫해에 3승을 거두고 신인상까지 거머쥔

영암출신의 슈퍼 루키 김세영(22미래에

셋사진)이 자랑스러운 태권도인상 특별

상을 받는다

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은 2015 자랑스

러운 태권도인상 수상자를 선정해 9일 발

표했다 국기원은 태권도 보급과 발전에

공헌한 태권도인들을 선정해 태권도인들

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도모하고자 자

랑스러운 태권도인상을 올해 처음 제도화

했다

세계태권도연맹 대한태권도협회 등에

서 추천받은 후보를 놓고 세 차례 선정위

원회 회의를 열어 포장(국기장) 2명 포상

3개 부문(국내해외특별상) 3명의 수상

자를 확정했다

김세영은 특별상 수상자로 뽑혔다 김세

영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김정일

씨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

했으며 현재 국기원 공인 3단을 보유하고

있다

국기원은 김세영이 LPGA에서 활약

하면서도 태권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과

시해 특별상을 수여하게 됐다고 밝혔다

국기장은 국기원 초대 원장 및 세계태권

도연맹(WTF) 창설 총재인 김운용 전 국

제올림픽위원회(IOC) 부위원장과 엄운규

전 국기원장이 받는다 포상은 정익진 전

국기원 태권도9단고단자회 회장과 아타나

시오스 프라갈로스(그리스) 유럽태권도연

맹(ETU) 회장에게 돌아간다 시상식은

15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리츠칼튼호텔

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

국기원은 승품단 심사 시행 실태를 평

가해 모범단체로 선정한 시도태권도협회

도 시상할 예정이다 연합뉴스

김세영 장타 비결은 태권
자랑스러운태권도인특별상

아버지도장운영공인 3단

세리나 윌리엄스(1위미국사진)가

여자프로테니스(WTA) 투어 2015년 올

해의 선수에 선정됐다

WTA 투어는 9일 인터넷 홈페이지를

통해 올해의 선수 등 2015시즌 각종 개

인상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

세계 랭킹 1위인 윌리엄스는 올해 호

주오픈과 프랑스오픈 윔블던을 휩쓸며

압도적인 기량을 과시했다 WTA 투어

올해의 선수는 미디어와 팬 투표 결과를

합산해 수상자를 정하며 윌리엄스는

2012년부터 4년 연속 WTA 투어 올해

의 선수가 됐다 윌리엄스는 통산 7차례

올해의 선수에 뽑혀 슈테피 그라프(독

일)가 보유한 최다 수상 기록(8회)에 바

짝 다가섰다

WTA 투어는 정확한 득표 수를 공개

하지 않았으나 미디

어 투표에서 총 투표

의 79%를 윌리엄스

가 획득해 12%에 그

친 가르비녜 무구루

사 (3위 스 페 인 )를

제쳤다고 밝혔다

또 팬 투표에서는 아그니에슈카 라드

반스카(5위폴란드)가 52%의 지지를

얻어 37%의 윌리엄스를앞선것으로집

계됐다

세리나의 언니인 비너스 윌리엄스(7

위미국)가 올해의 컴백 선수로 뽑혔고

기량 발전상은 티메아 바친스키(12위

스위스) 신인상은 다리야 가브릴로바

(36위러시아)가 각각 수상했다 올해의

복식팀에는 마르티나 힝기스(스위스)

사니아 미르자(인도) 조가 수상의 영예

를안았다 연합뉴스

여자프로테니스 올해의 선수 세리나

국제핸드볼연맹(IHF) 하산 무스타파

(이집트) 회장이 한국 여자 국가대표 선

수단에 오심에 대해 사과했다

덴마크에서 열리고 있는 제22회 세계

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인 우리나라는 7

일(현지시간) 프랑스와 경기에서 2222

로 비겼다 그러나 이날 경기 전반 16분

22초에 유현지(삼척시청)의 슛이 골라

인을 넘어가 득점으로 인정돼야 했으나

심판이노골을 선언했다

특히 심판진은 비디오 판독까지 하고

도 오히려유현지의 득점을무효로판정

했다

이에 IHF는 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

유현지의 골을무효로 한것은 오심이

라고 밝히며 해당 심판진은 남은 경기

에 배정되지 않을 것이라고 명백한 오

심을 시인했다

결과적으로 유현지의 득점이 인정됐

더라면 1골 차 승리를 거둘수도 있었던

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선수단으로서

는 아쉬움이더했다

무스타파 회장은 8일 콩고 민주공화

국을 3517로 대파한 한국 선수단 라커

룸을 찾아 전날 벌어진 오심 사태에 대

해직접사과했다

무스타파 회장은 어제 오심 사건에

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며 다시는 이

런일이벌어지지 않도록조치를취하겠

다고말했다

한국은 콩고전 승리로 조 3위로 순위

를끌어올렸다 연합뉴스

국제핸드볼연맹회장여자대표팀에프랑스전오심사과

메이저 3승2연속랭킹 1위

세계선수권콩고전은승리


